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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백질 칩 개발에 25억원 투입
바이오장기 개발 100억원 책정 … 면역기능 제어기술도 개발

앞으로 5년 이내에 난치병 환자의 질병 부위를 돼지 등 동물의 장기로 대체하는 바이오 장기가 본격 보급될 

전망이다.

과학기술부는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의 바이오신약ㆍ장기 개발 분야에서 앞으로 5년 이내에 개발할 수 있는 

제품 또는 특허를 획득할 수 있는 기술로 바이오장기, 단백질칩, 면역기능 제어기술, 지능형 약물전달시스템 

등 4개를 선정하고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1월12일 발표했다.

과기부는 바이오 신약ㆍ장기 개발분야에 대한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예산을 100억원으로 책정해 2004년 80억

원에 비해 25% 증액했고, 바이오 장기 복제기술 개발에 2005년 25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바이오 장기 복제기술은 장기이식용 형질전환 복제돼지를 생산해 장기를 적출한 후 난치병 환자에게 이식하

기 위한 것으로, 면역거부 반응 조절기술 등을 개발하는 것이 핵심이다.

바이오 장기복제 기술은 서울대 황우석, 안규리 교수 등이 세계적으로 앞서있어 앞으로 5년 이내에 상용화 

가능성이 높아 국내외에 본격 보급되면 먹거리 창출에 효자노릇을 톡톡히 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아토피 피부염 등 면역 관련질환을 치료하는데 필수적인 면역기능 제어기술 개발에도 28억원이 투입되

고, 질병의 진단과 바이오 신약 개발, 단백질의 발현과 기능연구, 단백질의 상호작용 연구 등에 폭넓게 이용되

는 단백질 칩 개발에도 25억원이 배정됐다.

단백질 칩은 수십-수백개의 단백질을 작은 칩 위에 고정해 단백질의 결합을 분석하는 자동화시스템이다.

이밖에도 질병부위를 정확히 찾아내 약물을 전달해 효과적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기술인 지능형 약물전달시

스템에 22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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